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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보수적 환율책정 위험회피
LG그룹, 환 리스크 제로 목표 … 헤지비율 확대에 결제통화 다변화

LG그룹이 원화강세에 대비해 환리스크 제로를 목표로 적극적인 환 위험관리에 나섰다.

LG그룹은 최근의 원화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환율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환차익보다는 환리스

크 제로를 목표로 헤지비율(Hedge Ratio)을 늘리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등 계열기업별로 환율 유연성에 대

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LG상사는 옵션이나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보다는 선물환 제도를 적극 이용해 환차손이나 환차익을 내기보

다는 리스크 자체를 제로로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현재 95%인 헤지비율을 100%로 늘릴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입출금 날짜를 맞추는 매칭(Matching), 외화부채나 자산결제 시 환차액만을 주고받는 네팅

(Netting) 등을 활용하고 1일 환포지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매일 사내에 유출입되는 외화규모를 파악하고 

있다.

LG화학은 2004년 들어 원화환율을 2003년보다 85원 낮춘 110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며, LG-Caltex정

유도 외국계 은행이나 전문기관의 예측자료 및 외환시장의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무위험관리 시스템을 통

해 외화차입금 대 원화차입금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헤지를 하고 있다.

매출과 장비도입 등의 거래가 대부분 외화로 이뤄지는 LG필립스LCD도 재무위험관리팀을 별도 조직으로 운

영하며 내부헤징과 선물환을 통한 헤징 등 환율변동에 대한 이원화 대응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.

LG전자는 환율하락을 예상해 헤지비율을 10% 상향키로 했으며 달러와 유로화의 동시결제 지역에서 유로화 

결제비율을 확대하고 외화예금 및 매출채권을 거의 없애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 또 외화

의 수입과 지출을 시기적으로 매치시켜 환차손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출입 결재수단도 하루 단위로 환율전망

을 체크해 결정하고 있다.

한편,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환율전망을 1145원으로 예상하고 환율 변동성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헤지비

율을 확대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헤지의 목적을 환차익보다는 리스크 축소에 둘 것을 계열사들에게 권고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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